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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자 료

보도 일시 배포 즉시

배포 일시 2026. 9. 29.(화) 08:00

담당 부서
전시기획팀 책임자 팀장 추가영 (031-324-0761)

전시기획팀 담당자 주임 장미진 (031-324-0768)

국립농업박물관, 찾아가는 박물관 <금강송 곁에> 개최

- 박물관 밖으로 나온 농업유산...울진을 시작으로 하동·청송까지-

◇ 전 시 명: 금강송 곁에

◇ 전시기간: 2026. 9. 29.(화) ~ 2026. 12. 27.(일)

◇ 전시장소: 울진 금강송 에코리움, 하동 야생차박물관, 청송 문화예술회관

◇ 관람안내: 무료 관람

□ 국립농업박물관(관장 오경태)은 농업유산의 가치를 전달하고 문화향유 

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문화환경 취약지역 중심으로 찾아가는 박물관 

<금강송 곁에>의 운영을 시작한다.

□ <금강송 곁에>는 2025년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‘울진 

금강송 산지농업’(국가중요농업유산 제7호, 2016년)을 주제로 한 

전시로, 자연환경과 주민의 삶이 오랜 시간 관계를 맺으며 형성해 

온 산지농업의 가치를 소개한다. 

○ 하천과 농경지, 금강송 숲으로 이어지는 농업환경과 금강송-송이버섯의 

관계를 통해 자연과 사람이 함께 만들어 온 공생과 순환의 의미를 

애니메이션과 체험활동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.

□ 이번 찾아가는 박물관은 국립농업박물관의 전시를 지역으로 확장해 

일상 가까이에서 농업유산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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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9월 울진(울진 금강송 에코리움)을 시작으로 11월 하동, 12월 청송

에서 차례로 선보일 예정이다. 개최지는 전시 주제인 금강송과 연관성

이 있으며, 마을 중심 시가지와 떨어져 문화향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

은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했다. 

○ 특히 첫 번째 개최지인 울진은 전시의 배경이 되는 금강송 산지농업의 

현장으로, 박물관에서 조명한 농업유산의 가치를 실제 삶의 터전에서 

공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.

□ 오경태 국립농업박물관장은 “찾아가는 박물관을 통해 더 많은 

국민이 우리 농업유산의 가치를 가까이에서 접하길 바란다”라며 

“앞으로도 지역과 연계해 문화접근성을 높이고 농업문화 향유 

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”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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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 전시 홍보물


